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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ER’S 
Q&A 독자에게

답하다

수시·비실기전형 고려하면 
‘수학 포기’는 위험

미대 입시를 둘러싸고 ‘수학은 안 해도 된다’라는 풍문이 

있지만, 이는 정시 실기전형에 한정된 경우입니다. 실제

로 서울대를 제외한 다수의 미대는 정시 실기전형에서 수

학을 반영하지 않거나 선택 반영하고 있어서 실기 중심 

지원자라면 수학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 성적 100%로 선발하는 정시 비실기전형은 

상황이 다릅니다. 서울과학기술대와 중앙대 등 주요 대

학의 디자인 계열은 수학을 25~35% 수준으로 반영하고, 

상명대·부산대 등 일부 대학은 국어보다 높은 비중을 두

기도 합니다. 

수시전형에서도 수학의 중요성은 작지 않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은 대체로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교과 성적을 함께 반영하고, 학생부

종합전형 역시 전 과목을 평가 대상으로 삼습니다. 수시 실기전형에서도 경기대 명지

대 삼육대 상명대 한성대 등 일부 대학은 수학을 포함한 교과 성적을 함께 반영합니

다. 실기 반영 비율이 70% 이상인 전형이 많아 교과 성적의 영향이 작게 느껴질 수 있

지만, 평가에서 아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사대부고 김동욱 교사는 “정시 실기전형만을 목표로 한다면 수학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전략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시까지 고려한다면, 수학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대 입시는 전형별 반영 요소의 차이가 큰 만큼, 이를 정확히 이해

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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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미대 진학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체능 입시는 수학 성적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실제 그런지 

궁금합니다.

미대 입시, 수학은 안 해도 
되나요?


